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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기계적으로 김기현의 별건 사건 구속일자인 

2012. 12. 7.에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의가 끝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기현

이 구속되어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2 ~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

여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

났다. 

김건희는 2011. 12. 10.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7억5천만 

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김건희는 2012.11.13. 권오수로부터 

신주인수권 510,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하였고, 2013.6.27. 이 신주인수권을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이처럼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의 등의 금지’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

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하였는데, 권오수 회장이 7개월 뒤에 있었던 투자 유치

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오수와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혐의 또한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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